
16 September 7, 2020   Vol. 1332

 

IT·과학

전세계적으로 약 9억 명에 달하는 인구가 깨끗한 

식수를 공급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. 물 자체가 

부족한 원인도 있지만,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대변이

나 소변 등 각종 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생

기는 식수 오염에서 찾을 수 있다. 정화조나 폐수처

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대변이나 

소변 등에 오염된 물이 그대로 하천에 방류되고, 오

염된 물이 방류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 식

수가 점점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.

‘사이언스타임스’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

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오물에 범벅된 물을 

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시설과 장비를 개발하고 있어 

눈길을 끌고 있다. 바로 오물을 전기와 식수로 전환

해주는‘옴니프로세서(omni processor)’와 개인용 

위생처리 도구인‘피푸백(peepoo bag)’이 그 주인

공들이다.

■ 빌 게이츠가 마신 인분에서 나온 물

옴니프로세서는 대변이나 소변 같은 오물이 섞여

있는 폐수를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설비다. 미

국의 에너지 전문기업인 자닉키바이오에너지(Jan-

icki-Bioenergy)사가 만든 이 설비는 기능도 기능이

지만, 처리된 물을 마신 사람 때문에 더 유명세를 치

렀다. 바로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창업자인‘빌 게

이츠(Bill Gates)’회장이다.

당시 게이츠 회장이 마신 물은 몇 분 전만 해도 사

람의 배설물이 들어간 폐수였다. 그는 재단 설립 때

부터 전 세계 인구의 10% 정도가 깨끗한 물을 마시

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민해 왔고, 이를 해결할 수 있

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. 그러던 중 자닉키바이

오에너지사의 옴니프로세서를 접하게 되었다.

게이츠 회장은 빠른 시간에 폐수를 식수로 전환해 

주는 자닉키바이오에너지사의 기술에 주목했다. 철

저한 검증을 통해 이 전문기업의 기술력을 파악한 

게이츠 회장은 후원을 결정하면서 자신이 직접 옴

니프로세서가 처리한 물을 마시는 모델이 될 것을 

자청했다.

기술의 파급력에 비해 옴니프로세서의 작동원리

는 비교적 단순하다. 설비 안으로 인분이 들어가게 

되면 1,000℃의 고온이 가해지면서 인분 안에 포함

되어 있던 수분을 증발시킨다. 그 후 증발된 수증기

는 냉각 과정을 거쳐 응결되면서 깨끗한 식수로 변

하게 된다.

수분이 증발된 인분 덩어리는 다른 용도로 활용된

다. 용광로에서 다시 태워 증기를 발생시킨 후, 여기

서 생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

용된다. 또한 재가 된 배설물은 냄새와 병원균이 없

는 청결한 비료로 변신한다.

증기로 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기는 옴니프로세서 

가동에 대부분 사용되지만, 간혹 남기도 한다. 이때 

남은 전기는 따로 저장해두었다가 인근 지역에 공

급하기도 한다는 것이 자닉키바이오에너지사 측의 

설명이다.

개발사는 옴니프로세서가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

동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 세네갈의 수도인 

다카르에 설비를 구축했다. 세네갈은 오·폐수처리 

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저개발 국가

다. 따라서 집집마다 인분이 생기면 땅을 판 후 이를 

묻는 것이 현실이었다. 하지만 옴니프로세서가 설치

된 이후에는, 탱크차가 집집마다 배설물을 수거하여 

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했다. 이를 통해 다카르 주민

들은 전염병 위험이 감소했고 식수와 전기는 물론 

천연 비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풍요로

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.

게이츠 회장은“옴니프로세서는 한 번 가동에 10

만 명 정도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다.”라고 밝히

며“하루 250kw의 전기와 8만 6,000L의 식수를 만

들어 낼 수 있어서 저개발 국가의 식수 문제 해결에 

도움을 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■ 일회용 위생처리 도구

옴니프로세서가 여러 사람들의 배설물을 한꺼번

에 처리하는 대규모 설비라면, 스웨덴의 디자이너들 

개발한‘피푸백(Peepoo Bag)’은 한 번만 쓰고 버리

는 개인용 위생처리 도구다.

피푸백은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쉽다. 피푸백에 배

변한 후 통째로 땅속에다 묻으면 끝이다. 단순한 비

닐봉지처럼 생겼지만, 땅 속에 들어가면 분해되는 

친환경 비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.

안쪽의 녹색 비닐은 배설물을 암모니아와 탄산염

으로 분해시켜서 비료로 만들어주고, 겉의 흰 비닐

은 물과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되도록 개발되었다. 

피푸백안에 들어간 배설물은 24시간 이후부터 비

료로 바뀌기 시작하여 2~4주면 완전한 비료로 바

뀐다.

또한 천연 향신 재료가 함께 들어있어 비료로 전환

되는 동안에도 냄새가 나지 않는다. 이처럼 차별화

된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, 피푸백은 멋진 건축물도 

아니고,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

님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뽑은‘세계의 화장실’

중 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.

▲ 옴니프로세서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빌 게이츠. 

                    사진= 유튜브(Bill Gates) 영상 캡처

▲ 피푸백 사용 방법. 사진= sswm.info

인분에서 찾은 식수난 해결의 열쇠

▲ 세네갈에 설치된 옴니프로세서 설비 전경. 사진=Wikipedia


